
폐업 후 재창업 소상공인에 '고용장려금 150만원' 지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서울시가코로나19로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올해 신규인력을 1명 채용할 때마다 150만 원(월 50만
원 × 3개월)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재창업소상공인고용장려금’은올해한시적으로운영하며, 150억
원의예산을투입해최대 1만명의신규채용을지원한다.

현재민생경제회복을위해다양한정부고용장려금정책이추진중이지만, 주요사업지원조건이정규직
신규채용과 5인이상중소·중견기업으로제한된경우가많다.

이에반해서울지역소상공인중 5인미만기업체가압도적으로많고(86.9%), 5인미만기업체의비정규직
비중이높은만큼(56.4%), 서울시는정부의사각지대를메우기위해①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도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② 정규직이 아닌 경우에도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기로했다.

지원대상은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폐업 뒤 재창업하고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이다.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중인 기업체에 한해 신청할수있으며, 접수 후 3개월 동안(신규인력 채용 후 총 6개월 고
용유지) 고용을 유지해야 지급 대상이된다. 기업체 당 신청 인원수 제한은 없다. 

접수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5월은 10일부터) 이메일, 팩스, 우편, 현장접수를 통해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진
행되며, 공휴일과 주말은 이메일로 접수가가능하다. 접수가어려운소상공인을위해기업체로직접방문, 
접수를대행하는 ‘찾아가는접수서비스’도병행한다.

지원서및증빙서류등필요서류는서울시 홈페이지및자치구홈페이지사업공고문을통해확인할수있
으며, 기업주·근로자·제3자(위임장첨부시) 모두신청이가능하다. 증빙서류 안내 ☞ 클릭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및비영리단체(소상공인범위미포함)는지원되지



않으며, 신규채용근로자기준으로 ‘재창업소상공인고용장려금’ 신청후 3개월동안모든공공기관유사
정책사업(고용장려금및소상공인지원금)의지원금을수령한경우도지원대상에서제외된다.

지원에대한자세한문의는서울시일자리정책과또는관할자치구사업추진부서로연락하면된다. 자치
구별 접수 안내 ☞ 클릭

황보연서울시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방역현장에서가장큰피해를감수해야했지만정부지원의사각
지대에있는 5인미만의소상공인에대해서도신규채용인건비를지원해필수인력에대한고용안정을
돕고, 경영정상화를적극지원하겠다”고말했다.

문의 : 일자리정책과(02-2133-5437, 9341), 자치구 담당부서


